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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은 건강에 대한 내적 생각을 수동적 형태에서 역동적, 적극적 상태로 생각의 전황을 이
루고 있다. 이에 웰니스(wellness)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웰니스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웰니스 
상태를 측정하는 지수(index)개발 정도로 한정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신체적, 정
서적, 인지적, 사회적, 직업적 웰니스가 직장인들의 웰니스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총 
494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로 Partial Least Square(PLS)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 5가지 웰니스 
구성요소 모두 웰니스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웰니스 융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웰니스, 융복합, 웰니스 구성요소, 웰니스 상태결정 시스템

Abstract  Today, individuals’ psychological attitude toward health has been changed from passive to active and 
dynamic way of thinking. This trend has made attention to wellness more interesting. However, prior studies 
regarding wellness have been limited in developing indices to measure status of individuals’ wellness. Thus, 
this study adopts five major components of wellness, including physical, emotional, intellectual, social, and 
occupational wellness in order to examine their effects on individuals’ wellness state. The data from 494 
employee at various organizations were analyzed to test proposed hypotheses. The results reveal that five 
components of wellnes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wellness status. Based on the finding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wellness convergence system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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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 배경 

그동안 건강의 관점이 질병이나 질환이 발생한 이후

의 사후조치적인 치료나 진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최

근에는 삶의 질에 초점을 두면서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인 건강(positive health)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현대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단

순한 삶의 연장 많이 아니라 삶의 질과 같은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웰니스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개인들은 건강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웰니스(wellness)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웰니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자들이 웰니스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Myers, Seeney and Witmer(2005)

는 웰니스를 신체적 건강보다는 정신적 건강으로부터 나

타나는 상태라 하였다[1]. 반면, Rickhi and Aung(2006)

은 웰니스는 신체, 정신, 영적 3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3가지 면에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2]. 

기존의 웰니스 연구들[3, 4]은 웰니스 개념을 실생활

에 적용한 실증적 연구보다는 문헌고찰 또는 설명적 연

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웰니스에 대한 개인들의 관

심이 높은 현시점에서 개인, 특히 직장인들의 웰니스 상

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경험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웰니스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웰니스 상태를 설명하는 구성요소

에 대한 측정도구의 개발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

를 갖고 있다. 이러한 웰니스 상태를 설명하는 요인은 사

내에 사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웰니스 증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스템과 기존의 사내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과 결합하여 지속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근로자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1 웰니스 개념

웰니스라는 용어는, 1961년 미국 국립인구통계청의 

Halbert L. Dunn의 저서 “High-level wellness"에서 최

초로 사용된 용어로서[5] 웰니스의 출현은 보건의료계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규정하였다[6]. ‘웰빙

(well-being)’의 개념을 넘어선 삶의 질 혹은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과 관련된 웰빙을 표현하는 새로운 신

조어로 웰니스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7].

그러나 웰니스의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것은 개념이 

가진 주관적 본질 때문이다. 웰니스는 안녕(혹은 웰빙, 

well-being)이란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며, 건강(health)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체, 정신, 영적 건강을 획

득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실천적 행동의 종합을 의미하

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웰니스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많은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

고, 합의된 정의는 없는 상태이다. 국내외 연구를 통해 연

구된 웰니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행복과 생활만족도를 

가장 하위 요인으로 보았고, 이 요인들을 둘러싸는 요인

으로 삶의 질과 웰빙(well-being)으로 보았으며, 웰빙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웰니스로 보고 있었다. 행복과 생활

만족도를 가장 하위 개념으로 보는 이유는 연구자들이 

행복과 생활만족도를 주관적 안녕이나 주관적 삶의 질의 

하위요인으로 보고 있다[8, 9, 10]. 그러나 지금까지도 많

은 연구자들이 ‘삶의 질, 주관적 안녕 혹은 웰빙, 행복, 생

활만족도’이란 용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를 “건강의 

개념에 신체, 정신, 영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안녕

(well-being)과 최적의 건강(optimal health)을 향한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웰니스의 정의를 바탕으로 

웰니스 상태를 설명하는 구성요소들을  찾아 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웰니스 구성요소들이 근로자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웰니스 상태를 설명하는 구성요소 

도출은 매우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웰니스 증진을 위한 디바

이스 개발이 글로벌 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새

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여 개발을 하고 있으나, 웰니

스의 개념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하여 실제 효용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건강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

의 발전에 맞추어 직장내 근로자에 중점을 둔 웰니스 측

정도구의 개발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연구결과는 웰니스 증진과 관련된 기술이 융합된 융복합 

디바이스 개발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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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웰니스 구성요소

웰니스의 정의나 측정을 위한 구성요소를 만들기 어

려운 이유는 웰니스의 다차원적 성격 때문이다. 웰니스

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주관적 지수를 

모두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11]. 웰니스를 측정함에 있

어 객관적 지수(예, 삶의 질, 국민총생산)와 주관적 지수

(예, 행복, 생활만족도)가 모두 포함된 도구를 사용하였

다[25]. 또한 웰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측정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요소를 제시 하였다[12]. 그동안 

국내외 연구자들이 제시한 웰니스의 구성요소를 살펴보

면 공통적으로 ‘신체적, 심리·정신적, 사회적, 인지적, 영

적 웰니스’를 제시하였다[13].

Laffety(1979), Greenberg(1985), Depken(1994), 

Adams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영적구성 요소를 제시하였으며[13, 14, 

15], Reger et al.(2000)은 상기 5가지 구성요소이외에 환

경적 부분을, Anspaugh (1995)와 Travis & Ryan(2004)

는 환경적 부분과 직업적 부분을 추가하였다[16, 17]. 

Myers et al.(2005)는 상기이외에 문화적, 재정적 부분을 

추가하여 9가지의 웰니스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1]. 미

국웰니스협회에서는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인지

적, 영적, 직업적 부분을 미국 최대 의료서비스기업인 

Gallup Health ways사는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환경적, 재정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근로

자를 위한 웰니스 측정항목으로 ‘신체적 웰니스’, ‘사회적 

웰니스’, ‘정서적 웰니스’, ‘인지적 웰니스’, ‘직업적 웰니

스’의 5가지를 제시한다.

1.2.1 신체적 웰니스

신체적 웰니스(physical wellness)는 생리적 조건, 유

전적 소인, 건강위험 회피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

반적으로 신체활동, 건강, 자기관리를 포함하며, 건강한 

생활양식의 유지와 유연성, 근력의 유지와 식이가 핵심 

활동이다. Cooper(1975, 1977)는 웰니스분야에서 유명한 

연구자로서 운동과 장수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특히 운

동이 심장질환의 위험을 어떻게 줄이는가를 연구하였다

[18, 19]. 그의 연구는 wellness와 건강에 있어 fitness 산

업의 이해에 큰 변혁을 가져 왔으며, 생활방식과 건강사

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끌어 올렸다. Ryan & 

Deci(2001)는 신체적 웰니스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과 불

일치하는 것에 주목하였으다[20]. 즉,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은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신체적 웰니스의 구성요소는 심혈관계운동(fitness), 

유연성, 근력이 주요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포함한 사건에 대한 몸의 반응인 신체의 내․외적 징후

를 모니터링하며, 운동처방과 영양을 유지하는 것, 건강

위험행위(흡연, 과음)를 피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21, 

22, 23] 근력, 콜레스테롤 수준, 혈압과 각종 건강행위(식

습관, 운동 수준)을 포함하며[24, 25], 투약, 신체 자각과 

이미지[26]라 하였다. 또한, 신체적 웰니스는 규칙적인 신

체활동, 근력 및 유연성, 흡연과 약물 사용을 피하고, 지

나친 음주를 막고, 식이와 영양, 자가 건강관리, 적절한 

의료체계 이용을 포함한 안전 예방책, 사소한 병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치료,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인지

하는 것, 신체 경고의 징후 인식 등을 포함하였다[17, 20, 

27].

1.2.2 정서적 웰니스

정서적 웰니스(emotional wellness)는 느낌의 지각과 

조절, 자신에 대한 발전적 관점, 현실적, 긍정적, 자기-가

치뿐 아니라 삶의 주변과 대립을 다루는 능력, 스트레스

에 대한 대처,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대인관계의 유지로 

개념화되어 있다[28]. 

최근 연구들에서 심리적·정서적 웰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Psychological Well-Being(PWB) 측정도구를 예로 들 수 

있다[20, 27, 29]. 인지적 웰니스의 정의는 ‘개인이 창의적

이고 도전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정도,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자원을 이용하는 것, 비판적 사고의 표현․적용․

발전․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22].

정서적 웰니스의 구성은 Myers et al. (2005)와 Ryff & 

Singer (2006)의 연구에서 정서적 웰니스에 관한 가장 광

범위한 개념을 제공하였고[1, 27], 최근에 자아관 (self-view)

의 중요성과 개인의 느낌, 활동, 대인관계, 자율성, 자아

실현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정서적 웰니스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와 삶

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의 유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 낙관

적 태도는 정서적 웰니스의 일반적인 주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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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ger et al. (2000)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웰니스를 우울

의 수준, 불안, 웰빙, 자기조절, 낙관주의와 결부시켜 구

성요소를 제시하였다[23].

1.2.3 인지적 웰니스

인지적 웰니스의 구성은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식을 

얻고 나누기 위한 기회를 탐색하는 것[8, 22, 23], 개인의 

성장, 교육, 성취, 창조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성취[23], 

Hatfield & Hatfield (1992)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행사에

의 참여(attending cultural events)에 덧붙여, 독서, 연구

(공부), 여행, 미디어(media)에 대한 노출로 부터의 자극

[22], Anspaugh et al. (2004)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교육

과 학습의 기록(history), 정신적 상태, 인지형태와 사고

의 유연성, 학습에 대한 태도로 구성하였다[24].

1.2.4 사회적 웰니스

사회적 웰니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더 나

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둘러

싼 세상과 더욱 소통함으로써 세상을 개선하는 것에 적

극적으로 참여를 권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연 사이의 상

호 의존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웰니스의 구성요소는 

Renger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

기와 편안함 유지, 개인의 느낌, 요구, 의견의 표현, 지적

이고 충만한 관계, 친밀감(성적인 관계 포함), 사회적 환

경과 관계 맺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로 제시하였으며[23], Durlak(2000)와 May(2007)가 제시

한 구성요소에서는 사회적 기술(의사소통, 자기주장, 충

동해결)과 타인과의 애착, 유대관계, 동료들로부터의 수

용(peer acceptance)을 포함하였다[25, 30].

1.2.5 직업적 웰니스

직업적 웰니스란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의 직업

과 일을 통해 얻어진 성취감이나 충만감의 정도로 직업

적 웰니스는 개인의 독자적인 기술, 재능, 지역사회 서비

스에 대한 기여와 일을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업적 영역은 일을 통한 삶의 

만족과 풍요로움으로서, 직업적 발전이 일에 대한 개인

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가 직업적 웰니스에 중

요한 문제이다.

직업적 웰니스의 구성요소는  Leafgren(1990)는 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 여러 역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

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였다[31]. Crose et al.(1992)는 개인의 업무

이력(work history), 휴가와 레저 활동의 균형과 패턴을 

포함하였으며[26], May(2007)는 직장에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30]. NWI(2013)에서는 직업 

선택, 직업 만족, 경력에 대한 야망, 개인의 수행을 제시

하였다.

2. 연구 설계 

2.1 웰니스 시스템 구성개념

웰니스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신체적 상태만을 측정

하여 개인의 건강상태만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의료정보

시스템의 관점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건강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웰니스 상태 결정을 위해, 정

신적 요인, 신체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인지적 요인, 직업

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개인화된 건강증진에 필

요한 웰니스 상태결정을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

였다. [Fig. 1]은 웰니스 상태결정 및 웰니스 증진을 위한 

웰니스 상태결정 시스템 구성도이다.

[Fig. 1] Wellness status system

2.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적합한 

측정항목인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직업적 5가

지 구성요소로 하여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문항들을 기반

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변수간 인과관계

를 도식화 하여 [Fig. 2]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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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가설

2.3.1 신체적 웰니스와 웰니스 상태

신체적 웰니스는 생리적 조건, 유전적 소인, 건강위험 

회피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체활

동, 건강, 자기관리를 포함한 부분으로 건강한 생활양식

의 유지와 근력의 유지와 같은 부분이 핵심 활동으로 신

체적인 웰니스는 전체 웰니스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Fig. 2] Research model with hypotheses

Cooper(1975, 1977)의 연구에서도 운동과 장수와의 관

계를 연구하여 운동이 신체적인 건강 유지의 중요한 영

향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신체적인 웰니스의 측정에는 1

주일에 적어도 3회이상, 20분 이상 활발한 운동여부, 3회 

정도의 근력강화운동, 3회 이상의 스트레칭과 체조 등의 

유연성운동, 충분한 숙면을 측정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

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신체적 웰니스는 웰니스 상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2 정서적 웰니스와 웰니스 상태

정서적 웰니스(emotional wellness)는 자신에 대한 발

전적 관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대인관계의 유지의 개념[28]이며, 현대사회의 복잡성 증

대로 정서적인 부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서적

인 상태의 측정을 위해서는 Travis & Ryan(2004), 김상

국(2000)의 연구에서 제시한 감정의 조절 능력 여부, 자

신의 삶에 대한 만족여부[17, 32], 근로환경조사(2010)에

서 측정항목으로 사용되는 삶의 활력 여부를 측정항목으

로 사용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

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정서적 웰니스는 웰니스 상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3 인지적 웰니스와 웰니스 상태

인지적 웰니스(intellectual wellness)는 개인이 창의적

이고 도전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정도,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자원을 이용하는 것, 비판적 사고의 표현·적용·발

전·획득을 의미한다[22].

인지적 웰니스의 측정은 김상국(2000), 한국복지패널

(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방법의 추

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정도, Adams et 

al,,(1997)이 제시한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일에 대한 도전

을 측정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15],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인지적 웰니스는 웰니스 상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4 사회적 웰니스와 웰니스 상태

사회적 웰니스는 사회, 자연, 타인과의 상호작용 정도

나 질을 포함하는 정도로, 개인이 느끼는 편안함의 정도

와 대인관계 기술정도가 웰니스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yff & Singer(2006)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약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질수록 건강에 

나쁜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7].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웰니스 상태의 측정을 위해 Dulak(2000), May(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주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25, 

30], 김상국(2000)이 제시한 주위 사람이나 가족과의 유

대[32], Travis & Ryan(2004)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타인의 신뢰를 측정항목으로 사용하였다

[17].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H4 : 사회적 웰니스는 웰니스 상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5 직업적 웰니스와 웰니스 상태

직업적 웰니스(occupational wellness)는 개인의 가치

를 실현하는 것으로, 직업과 일을 통해 얻어진 성취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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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만감의 정도로 정의 하였으며, 직업적인 웰니스는 삶

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요소이다. 직업적인 

웰니스의 측정은 Travis & Ryan(2004), 김상국(2000)의 

연구에서 제시한 일에 대한 즐김의 정도, 일에 대한 스트

레스 균형 상태,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 확보를 측정항목

으로 사용하였으며[17, 32], 직업적 웰니스에 대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직업적 웰니스는 웰니스 상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분석 

3.1 연구 표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2곳

에 근무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규 사무직 근로

자 250명과 생산직 근로자 250명을 대상으로 2014년 5

월~6월 한 달간 수행하였다.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494부(회수율 98.8%)를 회수하였다.  

Categories Frequency %

Occupation
Manufacturing 250 50.6

Office workers 244 49.4

Gender
Male 435 88.1

Female 59 11.9

Age (M±SD) 40.50±9.44

Education

High school 134 27.1

2 yr. college 137 27.7

4 yr. university 191 38.6

Graduate school 32 6.5

Marriage Status
Married 364 73.7

Unmarried 130 26.3

Employment(M±SD) 13.26±9.53

Night duty(M±SD) 3.39±3.99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0 0

Good 18 3.6

Normal 167 33.8

Bad 258 52.2

Very bad 51 10.3

Position

employee 340 68.8

deputy 66 13.4

section chief 88 17.8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wellness program in 

the past

Yes 128 25.9

No 366 74.1

Intention to participate 

in wellness program

Yes 371 75.1

No 123 24.9

<Table 1> Demographic Details Position

측정도구와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

항수의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의 대상자를 요구하거나

[33], 대상자 수가 300명을 넘으면 좋은 조건을 가진다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35]. 이에 본 연구의 대상

자수는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자 중 사무

직과 제조업이 각각 49.4%, 50.6%로 균형 있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88.1%, 여자가 11.9%로 남성 종사자가 매

우 높게 설문에 참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33.8%가 “보통,” 52.2%가 “나쁨,” 그리고 10.3%가 “매우 

나쁨”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본인

의 건강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현실성 있게 나타내고 있

다 할 수 있다.

<Table 1>는 표본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3.2 측정 항목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웰니스 구성요소의 5개 잠재변

수와 웰니스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변수는 기존 연

구를 통해 채택 되었다. 모든 관측변수는 (1) 강한 부정에

서 (5) 강한 긍정에 걸친 5점 리커트(five-point Likert 

scale)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맞

게 수정 및 보완을 하였다. 

각 관측변수는 웰니스 관련 분야 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각 항목의 표현법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내용타

당성(content validity)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개발

된 측정항목들은 최종 사전조사를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

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 결과 신뢰성과 타당성에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각 잠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과 관련 연구에 대해 요약하

고 있다.

3.3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하기 위해 모

Cronbach's ⍺계수를 이용하였다. Cronbach’s ⍺값은 모

든 변수에서 기준치인 0.7이상[38]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측정모형의 타당

성 검증을 위해 몇 가지 지수(index)를 사용하였다. 우선 

집중타당성 검증은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의 

요인적재값,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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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값과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값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각 지수(index)별 임계치는 요인

적재값과 AVE는 0.5이상 그리고 CR은 0.7이상이어야 된

다[39]. 분석결과 집중타당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struct
Items

Related studies

Physical 

wellness

(4)

I exercise at least 20 mins. three times a week.

I exercise muscle strength workout three times a 

week. 

I exercise stretching, flexibility, and free 

gymnastics at least three times a week .

Everyday, I have enough sleeping time (7 to 8 

hours).

Kim et al.,(2006)[35], Adams et al.,(1997)[15], 

Ware et al.,(2008)[36], Witmer & 

Sweeny(1992)[37]

Emotional 

wellness

(4)

I can control negative feeling well. 

I feel energy in my life. 

I like myself regardless of my own flaws. 

I believe that I can manage any difficult situation 

when I face. 

 Travis & Ryan(2004)[17], Witmer & 

Sweeny(1992)[37]

Intellectual 

wellness

(3)

I pursuit approaches stimulating my thoughts and 

developing my knowledge. 

I always try to develop myself in a job.

I enjoy for having challenging ideas stimulating 

my thoughts and actions. 

Diener et al.,(2009)[8], Witmer & 

Sweeny(1992)[37], Travis & Ryan(2004)[17]

Social 

wellness

(4)

There is someone who trusts my thought and 

feeling around me.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people around me.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family.

My family supports me for many matters. 

Adams et al.,(1997)[15], Witmer & 

Sweeny(1992)[37]

Occupational 

wellness

(4)

I enjoy my jobs.

I am satisfied with the balance between my jobs 

and avocation. 

I try to make a good balance between my job and 

job-related stress. 

I always make a time for enjoying my vocation.

 Travis & Ryan(2004)[17]

Wellness

state

(5)

I have a good health condition.

I enjoy my life.

People around respect me.

I try to achieve my life goal with clear vision. 

I am satisfied with my jobs.

Kim SK.(2000)[32], Adams et al.,(1997)[15]

<Table 2> Measurement items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은 각 잠재변수에 대한 

AVE 제곱근값과 상관계수값을 비교하여 검증 하

였다. 판별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은 종과 횡의 상관계수값 보다 커

야 된다[38]. <Table 3>과 <Table 4>에서 보여주

듯이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에는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struct Items Loadings AVE CR ⍺
Physical 

wellness

WB1

WB2

WB3

WB4

0.780

0.830

0.793

0.697

0.603 0.858 0.744

Emotional 

wellness

WS1

WS2

WS3

WS4

0.769

0.689

0.812

0.803

0.593 0.853 0.770

Intellectual 

wellness

WC1

WC2

WC3

0.823

0.711

0.832

0.625 0.833 0.703

Social 

wellness

WSS1

WSS2

WSS3

WSS4

0.823

0.790

0.804

0.753

0.629 0.871 0.803

Occupational 

wellness

WJ1

WJ2

WJ3

WJ4

0.823

0.787

0.742

0.740

0.599 0.856 0.778

Wellness

state

WC1

WC2

WC3

WC4

WC5

0.765

0.674

0.794

0.787

0.812

0.590 0.877 0.760

Note: ⍺ = Cronbach's alpha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PW EW IW SW OW WS

PW 0.777 　 　 　 　 　

EW 0.408 0.770 　 　 　 　

IW 0.432 0.223 0.791 　 　 　

SW 0.302 0.185 0.396 0.793 　 　

OW 0.307 0.092 0.308 0.161 0.774 　

WS 0.265 0.474 0.297 0.619 0.614 0.768

Note: PW:Physical Wellness, EW: Emotional Wellness, IW: 

Intellectual Wellness, SW: Social Wellness, OW: Occupational 

Wellness, WS: Wellness State, Bold numbers on the diagonal are 

the square root of the AVE.

<Table 4> Correlation among constructs

3.4 가설검증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은 SPSS 

19.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체적 웰

니스는 경로계수 0.147, t-값 5.565로 유의수준 0.0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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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은 채택 되었다.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직

업적 웰니스와 웰니스 상태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가설 

2,3,4,5 역시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채택 되었다. 5가지 

웰니스 구성요소 중 직업적 웰니스(경로계수 0.601, t-값 

8.065)가 개인의 웰니스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경로계수 0.599, t-

값 11.739), 정서적(경로계수 0.435, t-값 11.8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개인이 자신의 삶과 일을 즐기고, 만족하며 살

아가거나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는 긍정적 웰니스 상태로 만드는데는 직업과 관련된 

사항들이 가장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과 주위 사람들(예,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역시 개

인의 웰니스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 분석을 통해 개인의 웰니스 

상태는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나타낸다.

웰니스 상태 (WI) = (신체적 * 0.147) + (정서적 * 

0.435) + (인지적 * 0.120) + (사회적 * 0.599) + (직업

적 *0.601) + 0.571

[Fig. 3]과 <Table 5>는 연구모형분석 결과 및 가설검

증 결과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Fig. 3] Research model with results

Hypothesis Path
Std. 

Coefficient
t-value Results

H1 PW → WS 0.147
**

5.565 S

H2 EW → WS 0.435** 11.883 S

H3 IW → WS 0.120** 3.865 S

H4 SW → WS 0.599
**

11.739 S

H5 OW → WS 0.601** 8.065 S

Note: **p<0.01, S = Supported, R2=0.739

<Table 5> Summary of hypothesis test

4. 결론 

4.1 논의 및 시사점

최근 개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에 대한 포괄적 개념인 웰

니스에 대한 관심 역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웰니스의 개념이 논의 되어 왔으

며, 웰니스의 중요성과 구성요소 등이 설명 되었다. 이러

한 연구들은 웰니스에 대한 설명적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개인들의 웰니스 상태에 어떠한 형태의 웰니스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

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웰니스 구성요소로 신체

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직업적 웰니스를 제안하고 

이 요소들이 개인의 웰니스 상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분석 결과 5가지 웰니스 구성 요

소 모두 웰니스 상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웰니스와 관련된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웰니스 관련 연

구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특히 웰니스 구성요소 관

점에서 개인의 웰니스 상태를 살펴보았기에 그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웰니스 상

태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구성요소가 중요한지를 설명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웰니스 상태

를 조사하였기에 직업을 가지고 업무를 통한 웰니스가 

긍정적인 웰니스 상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곧 각 개인들이 속한 커뮤니티 환경에서 

웰니스 구성요소가 가지는 중요성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제 5가지 웰니스 요소 별 어

느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개인의 웰니스 상태를 증진 시

킬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 실

증연구를 통해 제시된 웰니스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는 

실제 기업에서 사원들을 위한 웰니스 증진 시스템의 개

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표로 활용 될 수 있어 그동안 직

장인들에게 필요한 웰니스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여도 웰니스 상태를 설명하는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므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

나 개인에게 적정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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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의료재정문제, 고령화 문

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근로자의 웰니스 증진을 위한 기초측정도구로 활

용할 수 있어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웰

니스를 IT기술과 웰니스와 융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새로

운 기술이나 제품들이 시장에 소개되면서 이러한 웰니스 

장비를 활용에 필요한 측정도구의 기준으로 제공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연구 방향

비록 본 연구에서 웰니스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및 선

행연구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실증적으로 증명

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연구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웰니스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5 가지 웰니스 구성요소를 

검증하였지만 웰니스 구성 요소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변수의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5 가지 구성요소를 세부적

으로 측정하는 하위요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가 직장인들로부터 수집 되었는데 웰니스

의 관심이 직장인 외에 사회 전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

양한 직종으로 부터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 상태를 결정 변수

로 정하여 단순히 웰니스 구성요소와 웰니스 상태의 직

접적 효과만 살펴보았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웰니스 

구성요소와 웰니스 상태를 매개 하는 요소 혹은 5 가지 

요소와 웰니스 상태의 관계를 강화 또는 약화 시키는 요

인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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